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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3-22호                                                    2013. 11. 5.     

국제경제리뷰
조 사 국

국제경제부 신흥경제팀
  한재현 과장(5291)

◆ 중국경제는 그동안의 양적 고도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제반 문제점 및 인구구조 변화 
등의 구조적 취약성이 제기됨에 따라 투자 및 수출 위주의 성장방식을 탈피하여 소
비에 근간을 둔 내수 위주의 성장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

◆ 성장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책은 소비여력을 강화하기 위한 분야와 공급 측면의 
구조개혁 분야로 대별

  o 소비여력 강화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 개인소득세 면세점 상향 조정 등의 소득증대 
조치를 실시하는 동시에 그동안 소비의 제약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높은 수준의 부동
산가격 하향 안정을 위한 조치와 사회보장제도 확충 및 호적제도 정비 등을 추진

  o 한편 공급측면에서는 과잉설비 해소 및 국유기업 비중 축소, 환경관련 투자 확대,   
경제구조조정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등을 추진

◆ 성장패러다임 전환이 시작된 2006년 이후 정책 추진 효과를 소득증대, 소득 및 소비 
격차, 부동산 및 사회보장, 경제구조조정, 산업구조조정 등 5개 부문 13개 지표로 평
가해 본 결과 농촌지역 소득증대, 사회보장 관련 재정지출 확대 등의 분야에서 어느 
정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o 경제 구조조정 측면에서 소비의 성장기여율이 높아지고 내수기반 확충에 중요한 3차
산업의 비중도 점차 상승하였으며 대외교역 의존도가 하락 

  o 그러나 소득의 증대 및 분배, 주택가격, 산업 구조조정 등의 분야에서는 성과가 미진
함에 따라 동 분야에서의 정책 추진이 가속될 필요

 → 성장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책이 추진된 지 오래되지 않는 데다 선결과제가 아직 
산적해 있는 만큼 그 효과가 각 분야에서 가시화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지속 가능한 성장단계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성장 둔화
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면서 제반 구조개혁을 일관성 있게 강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하겠음

중국의 성장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책 추진 현황과 평가 

Ⅰ  검토 배경

□ 중국 경제는 개혁개방 이후(1979∼2012년) 연평균 성장률이 9.9%에 달하는 높은 수준
을 기록하였으나, 그동안의 양적 고도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제반 문제점(환경오염, 소

득불평등 및 지역간 불균형 심화, 생산설비 과잉 등) 및 인구구조 변화 등의 구조적 취약성
이 제기됨에 따라 기존의 성장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갈 필요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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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경제발전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환경오염*과 빈부격차**가 심화

     * 중국 주요 도시의 환경문제가 여타 국가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2013년 상반기 
전국 74개 도시 미세먼지(PM2.5) 농도 조사에서 기준치 이하의 도시는 라싸, 하이코우 등 4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중국의 지니계수는 2000년 이후‘사회적인 갈등과 불만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간주되는 0.4
를 상회

  o 2012년 생산활동가능인구(15∼59세)가 1949년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전년보다 감소
(2011년 9.41억명→2012년 9.37억명)하였으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조만간 루이스
전환점(Lewisian turning point*)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

      * 임금상승 없이 농촌지역의 잉여노동력이 완전히 흡수되는 시점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에 도달하
게 되면 저임금 노동에 의존한 제조업 발전이 한계에 이르면서 임금이 빠르게 상승하고 성장
도 둔화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BNP Paribas 중국사회과학원 IMF

추정 시기 2012.3월 2013.4월 2011.5월 2013.3월
LTP 도달 시점 2017년 2017년 2018년 2020∼25년

        

미세먼지(PM2.5) 농도(2013.6월) 지니계수

자료 : 환경보호부(2013.7)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2000년대 중반 이후 투자 및 수출 위주의 성장방식을 탈피

하여 소비에 근간을 둔 내수 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

  o 성장 패러다임 전환은 제11차 5개년 계획(2006∼10) 기간부터 시작된 이래 제12차 5
개년 계획(2011∼15)에서도 강조

   ― 제11차 계획 기간중 연평균 성장률 및 개인소득 증가율 목표는 7.5% 및 5%였으
나 제12차 계획 기간의 목표는 모두 7.0%로 설정되는 등 성장의 질을 중시

  o 패러다임 전환의 성패는 향후 중국의 지속가능한 안정 성장기반 뿐만 아니라 세계 
및 한국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중국의 성장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책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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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성장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책 추진 현황

□ 중국 정부가 성장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 내용을 소비여력을 강
화하기 위한 분야와 공급 측면에서의 구조개혁 분야로 구분하여 정리

1. 소비여력 강화를 위한 정책 분야

□ 정부는 소비여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 부동산, 사회보장제도 등의 부문에서 다양
한 정책을 추진

  * 이를 위해서는 ①사회안전망 확보에 따른 예비적 저축유인 약화, ②최저임금제를 통한 임금 인상 
및 근로자 보호‧단체협약제도 확립, ③의료, 교육 등의 공공재 공급 확대, ④누진세제 강화를 위한 
세제구조 개혁 등이 주요 과제인 것으로 지적(T.I.Palley, 2011) 

( 소득 증대)

□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92년 55% → 11년 47%)으로 인한 소비여력 약화에 대응하여 최
저임금 수준의 지속적인 인상, 개인소득세의 면세점 상향 조정, 농민소득 증대를 위
한 조치 등을 시행

  o 최저임금*은 2006∼12년중 연평균 19.1%를 기록하여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
금 비중은 36.8%에 도달(2012년 기준)

     * 최저임금 인상은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계층의 소득 및 소비 증대와 연관되는데, 도시가계의  
소득 기준으로 상중하로 구분할 경우 각각의 한계소비성향은 66.3%, 77.4% 및 96.1%(1986∼2010
년 평균)

   주요국의 최저임금과 1인당 국민소득 비교(2012)

     

최저임금(현지통화) 최저임금(달러)(A) 1인당 국민소득(달러)(B) 비율(%)(A/B)

멕시코 15,741 1,212 9,742 12.4

미국 15,080 15,080 49,965 30.2

브라질 7,464 3,720 11,340 32.8

중국 13,968 2,242 6,091 36.8

일본 1,539,200 17,882 46,720 38.3

      자료 : OECD, World Bank자료 기초로 자체 계산

  o 개인소득세의 면세점은 월 기준으로 1,600위안(2006.1월)에서 3,500위안까지 상승
(2011.9월)하였으며, 임시직과 정규직 노동자의 동일노동‧동일임금의 권리 등을 규정
한 개정‘노동계약법’을 2013.7월부터 시행 

  o 곡물수매가 인상, 농업보조금 확대, 농업기반시설 투자 등을 위한 3농 관련 예산액
이 2012년 1.23조위안에서 2013년 1.37조위안으로 11.3% 증가(전체 예산 증가율은 8%)

하는 등 농민소득 증대에 노력

  o 국무원은 2013년 초반‘소득증대 및 분배제도 개혁을 위한 종합계획’을 발표(2013.2월) 

   ― 2020년까지 국민소득을 2010년 기준 2배 증대, 노동소득분배율 제고, 공적부조 
확대 등을 통해 빈곤층(연간소득 2,300위안 미만) 규모를 2011년말 1.3억명에서 2015
년 0.8억명으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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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또한 소비 촉진을 위해 카드(신용·직불) 보급 확대* 및 수수료의 대폭 인하** 등을 
통해 카드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

     * 신용카드 발급 규모(억장) : 0.5(06) → 1.4(08) → 2.3(10) → 3.4(12)

     ** 카드수수료를 종전의 평균 2%에서 1.25%로 인하(국가발전개혁위, 2013.1.21.일)

 
( 부동산시장 안정)

□ 소비 제약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높은 수준의 부동산가격 하향 안정을 위해 각종 투
기억제 정책과 함께 서민층 대상의 염가주택공급 등을 병행

  o 베이징, 상하이 등지의 소득대비 주택가격비율(PIR;price to income ratio)이 적정 수준(3

∼6)을 초과한 10 이상인 점을 감안하여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규제*를 강화

     * 2주택 구입자에 대한 규제 강화, 매매차익의 20% 소득세 징수(2013.2월),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의 
부동산개발 대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2013.4월) 등

 

   ― 제12차 계획기간(2011∼15년)중 3,600만채의 보장성주택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염가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 

      * 2011년 432만채, 2012년 550만채, 2013.8월말 현재 356만채 완공

   

노동소득분배율 省최저임금 인상률(2006∼12년 평균) PIR 추이

자료 : Wind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자료 : 80m2당 가격, 가처분소득
등을 기초로 자체 계산

( 사회보장제도 및 호적제도 정비 )

□ 사회보장제도 확충을 통해 가계의 소비율 제고를 추진

  o 가계소비의 GDP비중은 40% 미만으로 미국(76%)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데, 그 요인
의 하나로 미흡한 사회안전망에 따른 높은 저축률을 지적

   ― 가계저축률(저축/가처분소득)이 1992년 29.5%에서 2009년 40.4%로 대폭 상승*하였는
데 이는 가격의 시장결정 확대와 함께 주거 및 학업 등과 관련된 비용 부담의 
주체가 국가에서 개인으로 이전**된 데에 주로 기인

      * 2009년중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15개국(한국, 중국, 인도, 홍콩 등)을 기준으로 중국은 15개국 
전체 GDP의 52%를, 전체 가계저축액의 66%를 차지하여 여타 국가에 비해 매우 높은 저축률
을 기록(E.S.Prasad, 2011)

     ** 목표 소득대체율이 하락하고(75∼90% → 59%) 부담률이 높아졌던 중국의 1995년 연금제도개혁
을 전후하여 저축률이 20대에서는 6∼9%p, 50대에서는 2∼3%p 상승한 것으로 추정(Jin Feng 
등,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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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소비/GDP 비중 주요국의 가계소비/GDP 비중 
(2010년, PPP기준)

   가계저축률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자료 : Penn World Table 7.1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o 교육·주택·의료의 3개 부문에 대한 중앙정부 예산이 늘어나면서 총예산 대비 비
중이 2009년 8.3%에서 2013년 12.9%까지 상승 

   ― 도농지역의 의료보험 관리체제가 통폐합되고 기초양로보험의 전국 통합방안이 마
련(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 2013.6월)되는 등 사회보장제도를 꾸준히 확대

□ 한편 경직적인 호적제도에 기인한 농민공* 확대도 소비증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최근 호적제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농민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과 공적부조 제도를 개선

     * 2012년말 현재 도시거주 인구 7.1억명에서 도시호적 보유 인구는 4.7억명에 불과하며 2.4억명은 
주로 농민공으로 구성된 유동인구로 추정

  o 농민공이 지출한 2012년 소비규모가 6,770억달러(인도네시아-인구 2.5억명- 소비지출액의 

1.5배, FT 13.7월)에 이르고 있으나 사회보장 혜택 소외, 고용의 불안정 등으로 예비
적 저축유인이 강하고 내구재 구입을 꺼리는 경향이 있는 등으로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이로 인한 소비 억제 규모는 GDP의 1.8% 정도로 추정, 陆铭 2012)

  o 이를 감안하여 정부는 농민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을 확대하였고, 그 결과 
육아(生育), 실업(失業), 양로(養老), 의료(醫療) 및 상해(工傷)의 5대 사회보험에 대한 농민공
의 평균 가입률이 2008년 10.5%에서 2012년 13.9%로 상승

    

  o 주요 지방정부로는 충칭(重慶)이 2010.8월 이후 호적제도 개혁을 통해 2020년까지 
1,000만명 정도의 농민공을 도시민으로 전환시킬 계획이고, 광저우(廣州)도 현재 학
력·기술·직업에 따라 차등적 점수를 부여하고 호적변경을 허용하는 제도를 시행

     * 2013.6월말 현재 14개 성(시)이 도농간의 일원화된 호적제도 개혁방안을 검토(국무원) 

2. 구조개혁과 관련된 정책 분야

□ 정부는 공급 측면에서 리코노믹스(Likonomics)로 지칭되는 구조개혁(structural readjustment)

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

(과잉설비 해소 및 국유기업 비중 축소 )

□ 설비 가동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산업*을 중심으로 과잉설비를 해소하는 
데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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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강, 비철금속, 석탄, 시멘트 등이 대표적인 과잉설비 산업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들 산업의 설비 

가동률은 80% 미만에 불과하여 통상 합리적 수준으로 간주되는 85% 내외를 하회

  o 베이징·톈진·허베이 등의 지역에 소재하는 설비과잉 산업에 대해 신규프로젝트 
인가를 금지(2013.9월)

  o 국무원은 최근 대표적 과잉설비 산업으로 지적되고 있는 철강, 시멘트, 전해알루미
늄, 평판유리 및 조선의 5대 업종에 대해 향후 5년간의‘과잉생산능력 축소 로드
맵’을 발표하고 진입제한 및 지방정부의 의무 부과 등의 조치를 실시(2013.10월)

□ 또한 국가자본주의(state capitalism)의 성격*이 강한 특성을 감안하여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유기업 독점 부문에 대한 민간기업의 진출 및 투자장려 조치를 시행
하는 동시에 국유기업 비중을 낮추기 위해서도 노력

    * 2012년 기준으로 국유기업은 전체 기업 총자산의 41%, 매출의 26%, 순이익의 27% 및 시가총액
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포춘지 선정 세계 500대 기업에 포함된 73개의 중국 기업중 93%(68
개)가 국유기업인 것으로 나타남

  o 국무원이 철도·통신·금융 등에 대한 진입장벽 축소, 민간자본 진출 범위의 세분
화 및 국유기업의 국유자본 비중 축소 등을 규정한 민간투자 촉진조치(2010.5월 및 

2012.7월)를 실행함에 따라 전체 고정자산투자에서 차지하는 민간자본의 비중이 
2011년 이후 빠르게 상승

고정자산투자 중 민간자본 비중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1∼9

비중(%) 35.6 41.1 45.0 47.0 48.2 51.1 58.1 61.4 63.6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o 한편 국유기업의 수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하락

국유·국유지배 제조업체 수량과 전체기업의 총자산 대비 비중1)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숫자(개) 29,229 26,101 21,067 20,463 20,528 20,179 16,415 17,341
자산 비중(%) 69.7 66.3 63.9 62.8 62.9 61.4 58.3 57.7

      주 : 1) 연매출 2천만위안 이상 기업 대상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 환경관련 투자 확대 )

□ 산업구조를 고도화·선진화하기 위해 공해유발 산업에 대한 규제와 퇴출, 환경관련 
투자 확대 등을 추진

  o 정부는 ‘순환경제촉진법’을 제정하여 오염방출량 통제, 생산자 책임강화, 에너지 
다소비 기업에 대한 중점 관리감독 등을 개시(2009.1월) 

   ― 환경오염처리 관련 투자액이 2001년의 1,107억위안에서 2006년 이후 급증하여 
2011년에는 6,593억위안까지 5배 이상으로 확대

  o 공업정보화부는 매년 노후 및 공해유발 시설을 대상으로 퇴출대상 노후설비용량 
목표를 설정하고 퇴출기업 명단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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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의 경우 제철 1,044만톤, 시멘트 7,345만톤, 제지 455만톤 등 19개 산업의 
퇴출대상 노후설비용량을 발표하였으며(2013.4월), 각각 7월, 9월, 10월 등 3차에 
걸쳐 퇴출기업 명단을 발표

  o 국무원은 에너지절약·환경보호산업에 대한 적극적 투자와 육성을 통해 2010년말 
2조위안 수준인 관련산업 생산액을 2015년 4.5조위안으로 확대할 계획(2012.6월)

   ― 친환경 전기자동차에 대한 구입보조금(3.5∼6만위안)정책의 만기를 2013년에서 
2015년까지 연장하고 신규 공무용 차량의 30%는 신에너지 자동차(전기 및 하이

브리드 등) 구입을 의무화(2013.9월)하는 등 관련 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

  o 대체에너지, 바이오기술 등 7대 신흥전략산업으로 선정된 신산업에 대해 적극적 
투자/지원을 통한 주력산업으로의 육성 계획(국무원, 2010.10월 및 2012.3월)을 추진하
고 ‘기술자립형 국가’의 비전하에 R&D투자도 대폭 확대

( 금융지원 강화 )

□ 국무원 등 관련 부처는 경제구조조정을 위한 금융지원을 강화

  o 과잉설비 산업에의 차별적 대출을 통한 자연도태 유도, 3농관련 보험업무 개발, 신
용카드의 사용환경 개선을 통한 소비자금융 활성화, 민간자본의 금융업진출 확대 
등을 발표(‘경제구조조정 및 고도화를 위한 금융지원에 관한 의견’, 2013.7월)

  o 인민은행도 과잉설비산업에 대한 대출 억제를 강조(2013.2/4분기 통화정책집행보고서, 2013.8.2.일) 

주요 과잉설비산업 설비가동률(2012) 환경오염처리 관련 투자액       주요국 R&D 지출액

  자료 : 易诚(2013)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자료 : Science & Engineering Indicators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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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종합 평가

□ 성장패러다임 전환이 시작된 2006년 이후 정책 추진 효과를 소득증대, 소득 및 소
비 격차, 부동산 및 사회보장, 경제구조조정, 산업구조조정 등 5개 부문의 13개 지
표로 평가해 본 결과, 농촌지역 소득증대, 사회보장 관련 재정지출 확대 등의 분야
에서 어느 정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성장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평가 항목1)

부문 항목 2006 07 08 09 10 11 12

소득증대

최저임금(월) 1.0 1.1 1.4 1.7 1.7 2.1 2.3 
도시가계 1인당 가처분소득(연간) 2.0 2.3 2.6 2.9 3.2 3.6 4.1 
농촌가계 1인당 현금소득(연간) 1.8 2.1 2.4 2.6 3.0 3.6 4.1 
노동소득분배율 8.2 8.0 8.0 8.2 7.9 7.8 7.8 

소득 및 
소비 격차

지니계수 6.1 6.3 6.1 6.1 6.3 6.3 6.4 
농촌/도시 가계소비 비중 6.5 6.4 6.5 6.5 6.5 6.9 7.1 

부동산 및 
사회보장

제곱미터당 주택가격(35개 도시) 2.6 2.2 2.2 1.8 1.6 1.6 1.5 
교육주택의료 예산 비중 0.3 0.3 0.3 1.4 1.6 1.8 2.1 

경제구조
조정

3차산업/GDP 비중 3.4 3.5 3.5 3.6 3.6 3.6 3.7 
대외교역 의존도 4.6 4.8 5.3 6.8 6.0 6.0 6.4 
가계소비/GDP 비중 6.2 6.0 5.9 5.9 5.8 6.0 6.0 
소비 성장기여율 5.8 5.7 6.3 7.1 6.2 7.9 7.4 

산업구조조정 과잉설비산업(철강+시멘트) 가동률 10.2 9.8 9.2 8.9 8.5 8.5 8.6 
합 계 58.7 58.6 59.7 63.5 61.9 65.8 67.4 

주 : 1) 후베이성 경제발전방식 전환평가 시스템(2012.10.26.일)을 원용하되, 목표 대비 실제 값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100점 기준으로 산출(구체적 내용은 <참고> 성장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평가 항목 및 가
중치 참조)

  o 경제 구조조정 측면에서는 소비의 성장 기여율이 높아지고 서비스업 등 내수기반 
확충에 중요한 비교역재 생산이 확대되면서 3차산업의 비중도 점차 상승

   ― 경기상황에 따른 등락에도 불구하고 소비의 성장 기여율이 2011년에는 10년 만에 
50%를 넘어서는 등 소비의 역할이 꾸준히 확대

소비의 성장기여율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성장기여율(%) 40.4 39.6 44.1 49.8 43.1 55.5 51.8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 제10차 5개년 계획(2001∼05년) 이후 3차산업의 성장률은 전체 산업의 성장률보다 높
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소매판매 증가율도 상승

제9차∼12차 5개년 계획 기간 중 3차산업 성장률 및 소매판매증가율1)

    

9차(1996∼00) 10차(2001∼05) 11차(2006∼10) 12차(2011∼15)
3차산업성장률(%)  9.5 10.5 12.0  8.8
소매판매증가율(%) 10.7 11.4 18.6 15.7  

      주 : 1) 기간중 평균(전년동기대비)이며 12차는 2011,12년 평균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 또한 대외교역 의존도가 2006년 65%를 정점으로 하락하여 2012년 47%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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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그러나 소득의 증대 및 분배, 주택가격, 산업 구조조정 등의 분야에서는 성과가 미
진함에 따라 동 분야에서의 정책 추진이 가속될 필요

   ― 도농간 소득격차는 2011년 이후 약간 축소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도시가계 소득이 농촌가계의 소득을 2.5배 정도 상회하고 있는 데다 지니계
수도 0.47∼0.49의 높은 수준을 유지

도농간 소득 격차 및 지니계수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도시/농촌 소득비율(배)1) 2.73 2.78 2.75 2.74 2.70 2.52 2.51
지니계수 0.49 0.48 0.49 0.49 0.48 0.48 0.47

      주 : 1) 도시가계 가처분소득/농촌가계 현금소득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 그 간 부동산가격 안정대책이 추진되는 상황 하에서도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가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농촌가계의 전
체 지출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상승하는 등 저소득계층에 대한 사
회보장 확대도 시급한 상황  

   전국 35대 도시 평균주택가격 및 농촌가계의 의료비 관련 지출 비중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평균주택가격(위안/m2) 4,010 4,350 5,128 5,130 6,328 6,830 7,080 7,649
농촌가계 의료비 지출 비중(%) 7.9 7.9 7.6 7.8 8.2 8.5 9.2 9.5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 한편 과잉설비가 존재하는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및 환경오염 규제에 있어서도 
아직 개선되는 조짐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음

     ·철강 등 과잉설비 산업의 경우 설비 가동률이 하락하는 등 과잉설비가 종전보
다 누증되고 있는 실정

주요 과잉설비산업의 설비가동률
                                                                              (%)

       

철강 시멘트 전해알루미늄 평판유리 조선
2008년 75.8 73.3 73.2 88.3 60.6
2012년 72.0 73.7 71.9 73.1 75.0

        자료 : 중국국무원,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대기오염을 포착하는 대표적 지표인 1인당 이산화황(SO2) 배출량은 2006년 이후 
감소하고 있는 반면 수질오염과 관련된 1인당 공업폐수 배출량은 계속 증가*

        * 1인당 이산화황 배출량(kg) : 19.7(06) → 17.5(08) → 16.3(10) → 15.6(12)
           1인당 공업폐수 배출량(ton) :  3.9(06) → 4.3(08) → 4.6(10) → 5.1(12)

□ 성장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책이 추진된 지 오래되지 않는 데다 선결과제가 아직 
산적해 있는 만큼 그 효과가 각 분야에서 가시화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지속 가능한 성장단계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성장 둔
화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면서 제반 구조개혁을 일관성 있게 강도 높은 수준
으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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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
성장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평가 항목 및 가중치

분야별 목표 및 가중치

   

부문 항목 단위 목표 가중치(%)

소득증대

최저임금(월) 위안 2,500 5

도시가계 1인당 가처분소득(연간) 위안 30,000 5

농촌가계 1인당 현금소득(연간) 위안 12,000 5

노동소득분배율 % 60 10

소득 및 소비 격차
지니계수 0.3 10

농촌/도시 가계소비 비중 % 50 10

부동산 및 사회보장
제곱미터당 주택가격(35개 도시) 위안 2,250 5

교육주택의료 예산 비중 % 30 5

경제구조조정

3차산업/GDP 비중 % 60 5

대외교역 의존도 % 30 10
가계소비/GDP 비중 % 60 10
소비 성장기여율 % 70 10

산업구조조정 과잉설비산업(철강+시멘트) 가동률 % 85 10

   주 : 1) 후베이성 경제발전방식 전환평가 시스템(2012.10.26.일)을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동 시스템은 
경제발전, 경제구조조정, 기술혁신, 자원집중도, 사회민생 등 5개 부문 26개 항목으로 구성

        2) 도시가계 1인당 가처분소득 등 5개 항목은 후베이성 평가시스템 항목을, 나머지 8개 항목은 본
문 내용과 연관성이 높은 항목을 필자가 선정하여 사용

        3) 목표 선정 근거는 다음과 같음

      

단위 목표 목표 선정 근거

최저임금(월) 위안 2,500 1인당 GDP의 50%

도시가계 1인당 가처분소득(연간) 위안 30,000 후베이성 평가 시스템 기준

농촌가계 1인당 순수입(연간) 위안 12,000 후베이성 평가 시스템 기준

노동소득분배율 % 60 후베이성 평가 시스템 기준

지니계수 0.3 아주 평등한 정도(0.2)의 1.5배

농촌/도시 가계소비 비중 % 50 1980년대 초반 수준

제곱미터당 주택가격(35개 도시) 위안/m2 2,250 PIR 6일 경우의 가격

교육주택의료 예산 비중 % 30 OECD 하위권 수준

3차산업/GDP 비중 % 60 후베이성 평가 시스템 기준

대외교역 의존도 % 30 2006년의 절반 수준 

가계소비/GDP 비중 % 60 후베이성 평가 시스템 기준

소비 성장기여율 % 70 일반적인 선진국 비중

과잉설비산업(철강+시멘트산업) 가동률 % 85 일반적인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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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및 연도별 실적치

부문 항목 2006 07 08 09 10 11 12

소득증대

최저임금(월) 500 574 708 870 870 1,060 1,151

도시가계 1인당 가처분소득(연간) 11,759 13,786 15,781 17,175 19,109 21,809 24,565

농촌가계 1인당 현금소득(연간) 4,302 4,958 5,737 6,270 7,089 8,639 9,787

노동소득분배율1) 49.2 48.1 47.9 49 47.5 47.0 47.01

소득 및 
소비 격차

지니계수 0.49 0.48 0.49 0.49 0.48 0.48 0.47

농촌/도시 가계소비 비중 32.5 32.2 32.6 32.6 32.5 34.4 35.4

부동산 및 
사회보장

제곱미터당 주택가격(35개 도시) 4,350 5,128 5,130 6,328 6,830 7,081 7,649

교육주택의료 예산 비중 1.9 2.0 1.6 8.3 9.7 11.0 12.4

경제구조조정

3차산업/GDP 비중 40.9 41.9 41.8 43.4 43.2 43.4 44.6

대외교역 의존도 64.9 62.2 56.7 44.2 50.1 49.8 46.8

가계소비/GDP 비중 37.1 36.1 35.3 35.4 34.9 35.7 35.7

소비 성장기여율 40.4 39.6 44.1 49.8 43.1 55.5 51.8

산업구조조정 과잉설비산업(철강+시멘트) 가동률2) 87.0 83.5 78.5 75.5 72.5 72.5 73.0

  주 : 1) 2012년은 자료 미비로 2011년과 동일하다고 가정
      2) 2006년 자료는 철강산업, 나머지 연도는 철강산업과 시멘트산업 평균치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중국국무원,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공업정보화부, 
중국철강협회, 중국시멘트협회, 중국세관, Wind 


